
인천  
세계 문자 
분양 중!  

‘국립세계문자박물관’인천의 문화 아이콘으로 건립 중  



세상에는 6천 개의 언어가 있고,  



이 언어들은 50개의 문자로 쓰여집니다.  



50개의 문자들은  
어떤 막강한 힘이 있길래 
6천 개나 되는 언어를  
수용할 수 있을까요? 



인천은  
이 궁금증을  
풀기 위해  
세계 문자들을  
분양 합니다. 



그리고 인천 송도에 
분양된 문자들이 
모여 살 집도  
조성 중입니다.  



2018년 분양하는 문자는  
불가리아어 
라트비아어  
프랑스어 
한국어 
중국어 
일본어 입니다.  



2018년 세계 문자 포럼에서  
문자친구들을 만나봅시다.  



문자포럼 발표자 리스트 

"청동기 시대  
알파벳 체계의 첫 발견자들"  
 

1 
배철현 
: 서울대학교 교수 
  문자박물관 건립추진위원 

2 “불가리아 문자와 
     슬라브 문화”  

Vladimir Zhobov 
: Prof. University of Sofia,  

Bulgaria 
 



문자포럼 발표자 리스트 

3 

4 

“일본 문자와 
문화 이야기”  

Kenzo Higushi 
: Prof. University of Sujiyama, 
Japan 
 

＂라트비아 문자와  
  발트 문화"  
 

Kaspars Klavins 
: Prof. University of Latvia.        
  Latvia 



“한자와 동아시아의  
   문자중심문명” 

 

5 
하영삼 
: 경성대학교 교수,  
한자문명연구사업단 

6 

7 “인공지능시대의 문자기호”  

백승국 
: 인하대학교 교수, 
인터랙티브콘텐츠 & 인지기호학 LAB 
 

“유럽 문자 연구자와  
문자기호학의 연구 경향”  

Didier Tsala 
: Prof. University of Limoges, France  

Director of Semio-Marketing MBA 
Institute 

 



일시 : 2018. 11. 09(금)  
장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

2018 인천세계문자포럼 
“문자가 만드는 글로벌 도시 인천” 

주최   

인천광역시 

주관   

인천관광공사,  

인하대학교 <인터랙티브콘텐츠 & 인지기호학 LAB> 

후원   

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우편사업진흥원(KOREA POSA),  

경성대학교 <한자문명연구사업단> 


